
서서기기 22000066년년((불불기기 22555500년년)) 44월월 55일일 수수요요일일((주주간간)) 제제 557722 호호 99www.buddhanews.com 十十方方世世界界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또 인과에 의해 그 행복

이내게로전부다오는것이다.”

‘가야산 호랑이’로 불리며 수많은 후학들을 제접했던 성철 스님은 자신

보다는 남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남을 위해 정진하는 것

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연기(緣起)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어우러져잘살수있게한다는가르침이다. 

성철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강원도 원주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원주불교청년회(회장 조대호)는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300배를 릴레이로 진행하는‘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진’을 3월 30

일시작했다. 

▭ 시작할 때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

3월 30일 저녁 7시. 원주천을 마주하고 있는 원주불교신도회관에 삼삼오

오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는 중년의 신사와

젊은 청년, 그리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온 주부 등이 넓지 않은 법당을

순식간에메웠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삽시간에 법당은 100여명의 불

자들로발디딜틈이없다. 

이렇게 신도회관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

진’에 동참하는 불자들이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

하다. 이번 기도정진은 원주불교청년회 일꾼들의 의기투합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11일 원주 연화사에서 1080배 정진을 했던 청년회원들은 원주 지

역 불자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고, 의견을 모은 결과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을 열기로 한 것이

다. 원주불교청년회는또참가자들에게제공할300염주도마련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은“취지를 들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동참의

사를 밝혔고 지금은 정원이 넘쳐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아쉬움을전했다. 

법당에 도착한 불자들은 정성껏 적어 온 자신의 발원문을 한데 모았다.

황정석(58∙원주시 일산동)씨는“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부처님이 됐으면

한다”며“300배를하는6월24일에는부인과함께불교회관에와서정진할

예정”이라고소개한다. 

유정순(74∙원주시 중앙동)씨는“몸이 아프긴 하지만 아직 장가를 못간

아들을위해기도할것”이라고다짐했다. 

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유종우(60)씨와 장만복

(55)씨도“원주 지역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에 동참하게 됐다”

고전했다. 

원주 지역불자들이 진정한‘대승보살’로 거듭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왔다는 원주불교사암련 회장 경혜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부처님께서

는 시작할 때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마음과 같다고 설하셨다”며“100일의

정진 기간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마음

을하나로모아원만하게회향하길바란다”고격려했다. 

▭ 100일후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입제 법회가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이 원만 회향을 발원하는 108배를 시

작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인지 108배를 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굳은 의지가 묻어난다. 15분만에 108배가 끝나고 3만배 정진의 출발을 알

리는원건상(48)씨의300배가계속됐다. 

원주 지역에서 5년 전부터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씨는 원주

불교청년회회장을2번이나역임한원주청년불교의산증인. 

‘절만큼은 자신 있는’원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에 굵은 땀방울

이 맺히기 시작한다. 다른 불자들은 이미 자리를 떴지만, 청년회 후배들

의 격려에 원씨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3만배 정진의 출발테이프를

잘랐다. 

원씨는“원주 지역 신행단체가 16개에 달하지만 따로 활동을 하다보니

역량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며“이번 정진을 계기로 기복(祈福)이 아닌 작

복(作福)의 풍토가 지역불교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는 바람까지 토로

했다. 

청년회남선희재무부장도“서로가서로를위해기도하고정진한다면모

두의바람대로우리사회가더건강해질것”이라며기대를나타냈다. 

7월7일 100일간의 기도대장정을 마치고 난 후 자신과 이웃이 어떻게 변

해있을까? 100명의동참자들은벌써부터가슴이뛴다. 

원주/글=유철주기자∙사진=박재완기자

남을위한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릴레이 300배

300염주에 상생 염원 담아 간절히 정진

절 하기전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마음을 모으는 불

자들.
한불자가발원문을함에넣고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이 3만배 기도정진의

취지를설명하고있다.

경혜스님이300염주를참가자에게전하고있다.

원주불교청년회‘자아성찰 위한 3만배 기도정진’입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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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애드부다피아를통하여빠르고편리하게광고의본질적인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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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
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
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
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
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